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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주범’들 풀어준 검찰, 

범죄혐의자 주연 드라마라도 쓰고 싶었던 것입니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주요 범죄혐의자인 

유동규, 남욱을 풀어준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오늘(13일) 대장동 사건의 

주요 범죄혐의자 유동규가 KBS와 인터뷰한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KBS에 따르면 인터뷰는 유동규가 먼저 요청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유동규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빛과 그림자” 

“이재명은 태양, 정진상은 수성, 김용과 자신은 목성” 

“김용, 정진상, 저(유동규)는 의형제”라는 등 자신과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는 정작 돈의 용처,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의 핵심적 질문에는 

“재판에서 말씀 드리겠다”라며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유동규의 이런 태도,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광경입니다. 

‘증거는 재판에서 밝히겠다’라며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모습과 똑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증도 없이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논리와도 유동규의 모습이 일치합니다.



검찰이 풀어준 또 다른 범죄혐의자, 남욱의 행보도 비슷합니다. 

남욱은 요즘 기자들과 티타임까지 벌이며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남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영학에게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남욱, 김만배,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녹취록의 증거는 무시한 채 범죄혐의자들을 하나둘 풀어주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던 날 자정쯤 유동규가 석방됩니다.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진술을 바꿨다는 유동규는 

“이재명을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풀려난 남욱도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등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새로운 진술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남욱이 던진 말 폭탄의 대부분은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입니다. 

그마저도 김만배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도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것입니다. 정치검찰로 전락해‘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 범죄혐의자의 증언을 

무기 삼은 표적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들이 내놓은 



일방적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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